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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아서면 숨어버리는

등이 궁금하다

타인의 손 묵묵히 받아 주는 곳

언젠가 뒤로 넘어졌을 때 등판이 버티어 주었다

등지겠다고 나서는 당신을 

맞받아치는 것도 등이었다

마음을 쓸어내릴 때 

일어서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깊어지는 곳

등쳐먹고 달아난 놈의 흔적이 가슴에 머무를 때

바닥에 몸 누이고 짓무른 상처 받쳐주던 힘

나는 수시로 그 힘을 빌려 쓴다

등에게로 가는 길은 멀어서 불안한가

가까운 사람과 등을 지면 그는 내게서 아득해진다 

등을 바람막이 삼아 달려온 생

등을 돌려 서로 마주 보면

따뜻한 말씀 한 자락 건너온다

내 몸 뒤편에 푸른 힘

사람과의 모서리를 지울 때마다 

뻣뻣한 직선은 곡선이 되었다

등의 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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